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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  화 세 를 위한 고 학 수-학습의 설계*

- 고  러  동  심  -

류수열**1)

        . 논  경과 목

        . 고  러  동   당

        . 러   고  - 습 

          1 . 사실  이해 능  신장   러

          2 . 추  이해 능  신장   러

          3 .  이해 능  신장   러

          4 .  능  신장   러

        . 맺 말

Ⅰ. 논의의 배경과 목적

이 논 는 고  용이 생들  창조   창 1 ) 계 에  

여   있는 습  리  동  심  모색 는 

 *  이 논  양  내연구지원사업  연구 었 (H Y -2014 도)

* *  양  국어 과 

1 )  창 (c rea t iv en ess)  개인  향  가리키고, 창조 (c rea tiv ity )   작

품  독창  가리키는 말  구별 도 다. 그러나 여 에 는 이러  

구별에 구 지 고 모  개인  향  가리키는  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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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 목 이 있다.  

이러  논  근 에 늘날  국어 에  고  어떤 역  

 맡고 있는가, 그리고 이 시 를 살 가고 있고 다가  미래를 주도

 청소 들에게 고  어떤 미를 가지는가 는 가 놓여 

있  자명 다. 실상 이러  는 새삼스러운 면이 없지 다. 

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   당 라   있는  승

이라는 목  모든 에  부동( )  를 고 있  

이다.

그런데 인 사태는 속 고도  경 변  인해 이러 

 목 이 부동( )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. 신이나 

창조라는 말이 사실상 과거  단 과 동 어  쓰이고, 과거에  

심  집착  규 면  이것이 히  미래  나 가는 목  

잡는다는 식  논리가 득  는 국면에  이러  경향이 감

지 곤 다.  장   경우 ‘ 고지신( )’  

도 인 폭  간주 는 담 들  만나게 는 일도 있다. 

늘날 우리는 , , 지역, 통 등    이질 인  

를 향 면  각자  목소리를 내면  살 간다. 이 에  라

는 범주는 항상 연속 이면 도 단 인 양면  동시에 갖는다. 그 양

면 사이  장에  생 는  착종 상  종종 란  래

도 지만, 창조    그  간 차이  사이에  산

도 다. 모든 새 운 들이 그러 건 ,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

어나갈 재  청소  포함  ‘창조   ’도   

단 과 신만  추구  는 없다. 그들이 리게  가 과거에 

뿌리를 고 있는 , 과거   산  그리 부  채 새 운 

를 만들어낼 는 없겠  이다.

그 다면 창조   들이 과거  산  창조  용 

  있는  만들어 주는 것이  당  일 것이다. 

과거  산  창조  용 다는 것 , 산  승과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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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 창조가 동시  행 는 이라 겠다. 이를 통해  도

달해야  지 , 공동체 차원에 는 산  승이라는  일

 거시  목 이지만, 개인 차원에 는 창  신장이라는 목 라 

 것이다.2) 이를 해 이 논 에 는 그  가지 목 가 만나는 

에 창조  재구 이라  러 가 있다고 보고 이에  맞추고자 

다.

에  창조   창  신장이 주요  심사가 는  

것  근   동향  했  만  니다. 창  신장  

모든  실천 행 에  보편  추구 었  목  우리나

라에 공 이 자리를 잡  부  꾸 히 강조 어  것이다. 거슬

러 라가면 근  시 에도 독 나 쓰  에  답습과 창 이

라는 습   가지 향에 해 도 지속 인 심이 있었  인

  있다. 라    목  창  신장  상 고 

이를   실천태가 어떠해야 는가 는 에 해 논

 과는 매우 풍  에 없다. 그러나 여 에 는  근

에 이루어진 창   논 를 일별 는 것  그 경향  간략 게 

진단해 보고자 다. 

우  민(2004)에 는  동이 본질  창  이라  

보고, 창  요소  창   요인  히면  창   

 - 습 법  다. 상욱(2004)에 는 사  

심  사 능 과 사  상상  구조를 동일시 면 , 경험  

2 )  1980  국에 는 자국어 과  논쟁  통해, 개인  장 (p ersonal 

grow th ), 범 과  도구 (cro ss-curr icu la ), 인  실용 (ad ults n eed s), 

 산 (cu ltu ra l h er ita g e ),  분 (cu ltu ra l an a lys is)이라는 다

 가지  도출   있다(B r ian  C o x , 1991  :  21- 22 ). 이에 르면 

산  는 , 창  신장  과 직결 다. 편 행(1997 )

에 는 이러  들  당 과 요 에 해 폭  논 를 펼  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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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구조  자체가 언어  창조  실  보 다. 인자(2004)에

는 ‘창 ’ 신 ‘창조 ’ 개  극  동원 여 동  청

소  창작 경험 달 계를 심  생태 인 차원에  창작 

경험   를 드러냈다. 미 (2004)   쓰

에  창조 이 어떻게 구 는지, 그리고  향   시를 

쓰는 식  통해  쓰  식    다. 편 

조 연(2003)  쉬클 스키  ‘낯 게 (defam ilia riza tion)’ 개 에 

어 창  사고  증진시킬  있는 행  차를 시 도 

다. 이상  논 들  주    작품  근거  삼거나, 

 일 에 어 창  요소를 추출 고 있다. 

이에 해 고  상   논 들  체  고  창조   

해 이나 창조  재구 에  맞추고 있다. 창조  해  경우 

존 해 과 다른 근  취 면  몇 가지 가  내 워 새 운 

미를 견 는 경향  보인다. 라  이는 고 에  통상 인 

연구 법과 큰 차이를 가지지 는다고   있다. 창조  재구 에 

 맞추는 경향   티미 어 경  고 거나 이른  

 용 가능 ,  료  효용  겨냥 여 고

에 근 는 법에  우 게 나타난다.  동

(2 001 )에 는 소 트웨어  고  미 어  재구 해 냄 써 

히  고  를 이룰  있다고 보 고, (200 1)에 는 

< 보가>를 료  용    재창조 이 논

었다.

이상에  일별    작품  상   창   창 

조  논 들이  - 습 국면  겨냥 면  이루어진 데 해, 

고  작품  상   창  논 들  미 어나 , 

 료 등  외연  장시킨 어떤 지 에 자리를 잡고 있다. 

상  고  통해,  고  탕   창

 논  연구 과가 미진 다는  인   있는 것이다. 이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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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  창   작품  보는 것과 달리 고

  양식  나  간주 는 습 인 태도에  롯  것

 볼 도 있겠다. 이 고 에 해  자  상

 우월 게 보 고 있다는  부인  요는 없  것이다. 그

러나 그 다고 해  고  창조  재구 이 에 해  

어 다고 보는 것  논리  약이다. 히  고  에 

해 그  도  거리를 고 있  에, 재구   있는 

여지가  많  것  보이  이다.3) 

이에 이 논 에 는 고  창조  재구 는 러  몇  

가지 양상  통해, 산  라는 공동체  차원  목  창조

  창  신장이라는 개인  차원  목 에 도달 는  모

색해 보  겠다. 이를 해  러  개  자장과  

를 살펴보고, 업 시간  통해 행  과  결과  포함  주

요 자료를 근거  삼  실 에 근해 보는 차를  것이다.

. 고전 학 패러디 동의 육적 정당성

어 단어 ‘god ’는 통상  ‘신’  번역 다. 이 단어를 고 명 

사  보고 자  시작 면 ‘ 나님’이나 ‘ 느님’ 는 ‘창조주’  번

역 다. 여 에는 창조란 보통  신도   없는, 직 창조주만  

 있는 일이라는 논리가  있다.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 

명과 는 도 체 엇이란 말인가?  그것  직 창조주가 만들어 

놓  것  변 시  만들어낸 모   복 품에 불과 다는 논리

3 )  이런 에  원(2011 )  특별히 주목 는 논 이다. ‘고 시가  러

를 통  창   실  과 ’라는 목에    있듯이, 실  

러  작품  상  그 를 살  것이다. 본고  심사  해

도 직 간  논거를 공해 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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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결 다.  

실  그러 다. 인간이 는 일이란 리 새 워 보여도 실상   

과거에 군가가 했  일  변 고 변주 는 도 에는 지 는 

일이다. 인이 리  명사  업  이룩 다고 해도, 결

국 그것  사람들이라는 거인  어깨 에 라  난장이   포

즈에 불과  것이다.

가들  천재  감  칭송 면  ‘작품’  창조 에 보냈  경 

외  목소리는 낭만주   소산이다. 자  자장 에  

향 었   고 도, 우리는 랫동  직 작가만이 작품  

창조   있다고 믿었다. 그러니 독자들  몫이란 직  작가  

도를 찾는 일 외에는 없었다. 작가(au thor)는 창조주에 맞 는 권능

(au thority)  가진 존재들이었  것이다. 이런 맥락에  보면, 인  

껏해야 고 인  어깨 에 라  난장이  보는  20

를 지 했  에  폭 인 복이라  만 다.  

슈 (prosum er)는 생산자(producer)  소 자(consum er)  합 어 

 생산자인 동시에 소 자이고, 소 자이면  생산  도 는 

사람들  일컫는다. 원래 이 말  앨  토 러가 그    3  

결 에  사용  것 , 소 는  품 개 과 통 과 에도 직

 참여 는 생산  소 자를 는 마  용어이다. 소 자가 단

히 건  구입 는 데 그 지 고 다양  식  생산에 참여 는 

것이다. 생산자는 소 자들  이 어를 용 여 품  개 거나 

새 운 품  생산 게 다. 이 는 그 미가 장 어, 이 에는 

고도  인 과 값 싼 를 가 야만 생산   있었  

품  스스  만들어내는 일 인 경우 지를 포 도 다. 특히 

웹    인 상  다양  지  들  인 

가들에 해 생산 어 통 는 경우가 많다. 사진, 래시 니

이 , 포스 들이 러  식  자가 증식 는 사 가 이

다. 그리 여 지  미 어 경  직 동 이 만 했  소 자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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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동 인 소 자  변 시키고, 능동  소 자에게 다시 생산자 역  

부여 고 있다. 이런 에  슈  존재는 D IY(D o it yourself)  

가 를 충분히 입증 고도 남는다. 

지식 보에  슈  자질  보  지식이 심이  

는 지  시 를 살 가는 데 요구 는 요건이  것이다. 그것  

단지 생존에 요  능 이  만  니다. 보  향 통행  

행 는 능 이 개인 는 자 를 실 는 탕이 며, 사회

는 보 민주주   지  민주주 를 이루는 핵심 인 자질이

 이다.  

그 다면 그 이 에는 과연 이런 식  민주주 가 없었 ?  우리에 

게는 행 는  스트를 노골   게 훔 고 변주

했  과거가 있었다. 시  창작 원리  자리 잡고 있었  용사( )

나 번 ( ) 등이 여 에 해당 다. 용사는 히 여러 역사  사 들

 원용 여  미를 증명 고, 일들  인용 여 재  미를 

증명 는 것  다. 번  사람들  시구( )를 뒤집어  

새 운  창출 는 것이라는 이다. 과  경계가 명 지는 

나, 모  과거  것에 어 새 운 엇인가를 창조해낸다는 데 

개  핵심이 있다. 이는 우리  사에  커다란 우리를 이루고 

있는 부분  인들에게는 과거에 존재했  많  스트  만나고 

는 일이 인 창작 법  나 다는  말해 다. 뿐

만 니라 조  후 에 일어났   갈래    민주주

  국면 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.4 )

그러나 이러   법들  늘날  러 는  다르 

다. 그것  어 지나 나  단 는 법 는 효했지만 그 

자체가 목 이 니었  이다. 린다 허 언(L inda  H utcheon)이 지

4 )  조  후  사   양상이라   있는 갈래 과 여 열

(2010 )에 는 사  공  상  통해 작가  행  살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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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러 는 직 근   징  등장  개 이다(L inda  

H utcheon , 상구 여복 역, 1992 : 9). 근 란 릇 개인주   

개 주 ( , ind ividua lism )를 빼고는 립 지 는다. 러 가 

근   징 라   있는 것  개인  자   요  식

이  이다. 자 는 임없이 남들과 구별 고자 며, 그래  행

는 스트를 틀고 뒤집는다. 남들과 사 다는 것  자  실종

이나 다름없 에 인간  타자  달라지면  자 를 지 고자 는 

것이다. 그리 여 러 는 그 자체가 목 인 경우가 많다. 그것  곧 

자  존재 증명이 도  이다. 말 자면 러 스트는 슈

  이다. 러 스트는 자신  존재를 증명  해 러

를 다. 

이에 라 러 에 인 요건  요청 는 것이  ‘ 평   

거리’임    있다. 여 에는 행 는 스트에  평과 이에 

른  거리가 동시에 포함 다. 행 스트를 단 히 모 는 

 거리가 지나 게 가 우므  러 라  어 고,  지나

게 거리가 어  행 스트   거  견   없는 경우도 

러 라  어 다. 이  가지 요소  인해 러 는 창조  지

니게 며, 러  작가는 창조  독자  인식   있다(차 희, 1992 :  

87).  

이 부  우리는 러  즐거움이 어 에  는지를 견 게  

다. 귀에 익 고 에 낯익  것들  는 것  자극 이지 지

만, 그 익 함  낯익  가운데 낯 이 살짝만 끼어들어도 그것  

자극  다는 상식에 근거 라도, 러 를 는 즐거움과 러  

결과  보는 즐거움  모  이  사이에 놓이는 것이다. 

그리 여 러 에  느끼는 즐거움  낯익 과 낯 에  원 는  

 가지 상  요소를 거느리는 것  보인다. 나는 ‘소통  즐거

움’이고  나는 ‘새  보  즐거움’이다. ‘소통  즐거움’이란 어떤 

것도 에게 지 고 그  를 나 는 이들  즐거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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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는 인 식이다. 낯익  것  ‘ 인’ 는 데  는 즐

거움이다. 이에 해 ‘새  보  즐거움’이란 엇인가를 ‘ 견’ 는 

즐거움이다. 과거 는 다른 새 운 것, 과거 는 다른 이질 인 것  

견 는 즐거움이다.5)

 과 에 는 러  이러  를 존 면  창조  재 

구  독립 인 취  시해 다. 창조  재구 이 가능

 해 는 우  작품 자체에  이해가 행 어야  에 

용 능  고   있 며,  재구  는 과   나  창

작 법 그 자체이자 창작  추동 는 계 이 도 므  창작 능  

향상시킬 도 있다. 이처럼 창조  재구  작품  용 능 과 창작 

능  양면  동시에 겨냥   있는 이 이 있다. 

그 다면 이  염 에 면  고  러 는 - 습  

동  에 해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는  어가 본

다. 이를 해 우  고  작품에 뿌리를 고 새롭게 탄생  작품 

나를 보  자. 

늘  곳만 라보는 사나이

슬  노 만 그리워 는 사람

침부    가슴 불 지르고

습고 편  것  모  버리고

흰 리칼 강 람에 허 허  날리며

 모를 심 속   들었

람  에  태어났는가

귀 리 풀고 만난

내  손목조차 견 지 못해

풍에 미 잡  떠도는

5 )  이는 에  느끼는 즐거움에  해명  원용  것이다. 이에 해

는 (1995 ),   미  , 동연, p . 286 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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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, 고조   내 인이여

늘 울 어느 골목에  다시 만나

황  몰락에 동행 고 싶구나

강 건  그  내  고 울 라도

부신 노  함께 삼키고 싶구나

-  희, ｢  마시는 남자를 여 -  부에게 보내는 연 ｣

 남자를 여 (민 사, 1996)라는 시집에  이 작품 , 부 에 

 명 게 드러나듯 <공 도 가> 경  주인공인 부에

게 보내는 연  식  취 고 있다. 

굳이 부 가 니라 라도 ‘ 부’라는 칭에 부  시  청 

자가 구인지를 충분히 감지   있고, ‘ ’ , ‘흰 리칼’ 부 도 그

 이미지를 연 게 떠 릴  있다. 여 에  주목 는 것 , 이 시

에  부가 주체   없는 열  지닌 채 황 다가 몰락 는 

인  상 어 있다는 이다.   뛰어들었는지에  보

가 생략 어 있어 그 체가 모 했  원래  경  달라진 지

이 이 부분이다. 이 시집에 실린 작품들에  명 는 남자들  체  

자신  삶과 에 열  가지고 강 고도 충만 게 삶  살다 간 

사람들이라는 평가( 진희, 1996 :  289-290)를 참조해 보면, 이 작품에

 상  부  이 범 에  벗어나지 는 것이다. 에  

말  ‘ 평  거리’라는 러  요건 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이다. 

그러니  이 작품  <공 도 가>   그 경  일부 보를 그 

 살리고 모  일부 보는 구체  러  인 사 라 

  있다. 맥락  꿈 써 재  강 고 있는 데 도 그 

 엿볼  있다. 이 러  작품  읽는 재미는 고조  시  

고색창연  작품이 재  우리를 보여주는 작품  골탈태  데 

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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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이 작품  보는 독자들이 <공 도 가>  그 경 를  

지 못 면 그 재미는 감  에 없다. <  마시는 남자를 여>

라는 작품이 지닌 미  일차 인 근원  러 는 상  리 

진 퍼토리에  구했다는 데 있다  것이다. 러 를 했는데 그것

이 러 임    없는 작품이라면, 그것  러  명 인 약

이 닐  없는 것이다.

여 에  우리는 러  상이 는 행 스트  고 이  

용  경우  미  인   있다. 그것  엇보다도 독자  여

 행 스트    용이 게 견   있도  다는 

이다.  작품 에   작품  공  범 가  지

만 체 는 작품에 른 편차가 큰 편이다. 이에 해 고  

그 퍼토리가 어 있  에 담  공동체 구 원들에 해 공

  있는 가능 이 훨  높다. 말 자면 러  결과 이 그 스

스  체  연히 보여 다는 이 이 있는 것이다.

. 패러디 기반 고전 학 수-학습 방안

이상에  논   러 는 창조 인 독자  존  스트를  

용  결과 이자 창작 능  실 태라   있다. 이  염 에 

고 이  몇 가지 구체 인  모색해 보고자 다. 이를 해 이

해  이라는 언어 동   국면  구별해 보고, 이를 다시 부

인  나 어 근 고자 다.  

이해  국면에 는 언어  사고  를 사실  사고 , 추   

 상상  사고 ,  사고  나 는 일 인 식6 )에 

6 )  이러  구별이 임 일 에 없다. 주지 듯이 사고  나 범주에 

 구별  논자에 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( 종 , 2014 ). 그러나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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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이들 사 들  여 그 가능  탐색해 볼 것이다. 그리고 

 국면에 는 독자가 삶  고 있는 실 사회  맥락  작

품  고 들어 는 인 ( )  식  작품  창조  재구

는 능 에  맞추고자 다.

본격 인 논 에 들어가 에   가지를 첨언해 다. 

나는 이러  다양   사고 이나 언어 능 이 창   

 고 있다는 이다. 창  사고  에   다양  

사고  범주  병  는 경우도 있는데, 이 경우 창  

사고  이들 범주  경합  거나 타 인 계에 놓일 도 있

다. 그러나 이 논 에 는 원작이 지닌 견고  질 에 질  

여 답  찾 내는 것 자체가 창 인 사고 이 동  결과라고 보

고, 창  사고 이 보를 인 는 사실  사고 단계에 부  인

이나 사건에  평가를 가 는  사고 단계에 걸쳐 루 용

는 능  보고자 는 것이다.

 다른 나는 사실 , 추   상상 ,  사고 이 명료 

 경계를 지 면  매개 이고 불연속  분 는 것  니

라는 이다. 보에  사실  이해가 지 는 추 이나 상상

 독  귀결  십상이며, 합리 인 추 이나 상상이 결여  

 맹목  를 에 없다. 욱이 이들 사고  차  일

어나는 것도 니어 , 회귀  과  복  거 지 면 

  독  보 도 어 다. 다만 이 논 에 는 편 를 해 분

  맞추고자 는 것이다.

러  구별법이 능 시험에  취 고 있는 본 인 임이라는 

에  어느 도  보편  보   있  것이라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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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  이해 능  신장을 위한 패러디

모든  작품 읽 는 본  보  인 부  출 다.  

만일 독  상이 소 이라면, 장면에 라 인 이 참여  사건  차

 이해함 써 격  거나 체 인 주 식  찾 가

는 차를  것이다. 특히 소  독 에 는 인  말에 담   

는 일이 주요  과 이 다. 소 에  인 들  말  작가  철

 략  계산  산 이므 , 이에 담  도를 는 일이야말

 소  읽  본이 닐  없다. 인  말이 략  산 이라는 

 가장 극명 게 보여주는 것  거짓말이 닐  다.  

그 다면  개  커다란 거짓말  이루어진 사라   있는 <  

궁가>  <토끼 >  습 게  , 지에  토끼를 는 자

라  거짓말과 궁에  용  속이는 토끼  거짓말에 담  도를 

간과  는 없다.  거짓말 모  보 격차를 탕  목 를 달

다. 자는 거짓말  공  철  여 청자는 모르고 자신만 

고 있는 보를 도  폐 거나 조작 게 다. 라  모든 거

짓말  진실  담고 있는 자   다른 목소리  짝  이루게 다. 

편 상  가지 거짓말 에  지에  벌어지는 자라  거짓말에 

 맞추어 보  다.  

자라는 에 공해야만 는 인 임 를 고 있고, 토끼는  

궁  가는 간 목  부지   없는 명 인 에 처 다. 

그 다면 가  다 과 같  인  말  별  시 고, ‘진실  

담고 있는 자   다른 목소리’를 추 해  쓰는 습 동  시

해 볼  있다. 이  원래  말에 있는 단어를 소  나 용 라는 

조건  시 면 그 착도를 훨   높일 뿐만 니라 러  

요건도 갖추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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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  “원컨  토 생도 나를 라 용궁  가면, 훨  나   풍채에 좋

 벼슬   것이요, 미 ․ 공  낮  데리고 만  인생  살 

이니,  면 고, 말 면 마 .”

㉡  “허허이! 큰일  내  꾀 다가는 망 는 법이거늘, , 용궁 가  

귀히  후 가마 보내 모  가면 그 얼마나 좋  일이 ?”  

㉢  “ , 퇴공. 가 면 잘 가시 . 좋  구 었 니, 이 가  잘 지

내시 .”  

㉣  “내일 날    포  날랜   놈  리 들이 고, 우루루

루루 쾅!” 7 )

이에 라 출  몇 가지  보  다.8 ) 에 해 “  주 

에 용  해 죽는 것이 차라리 ‘만  인생’일지도 모르지.”라고 

여 냥  어 구  결과 이 있었고, 에 해 는 “ 내를 만

나면 망  망 는데 토끼 가 니라 내가 ‘망 ’게 생겼다.”라며 속

마  게 읽어내는 경우도 있었다.  여우가 나타나  만

자 토끼가 결  번복 고 돌 는 장면에 나  말 , 이에 

해 도 “토끼 에게도 요  충고를 끼지 는 ‘좋  구’ 나는 

있군.” 는 식  어   직 인  재구 여 그 

진실  고스란히 드러낸 경우가 있었다.

그러나 면   지 못 면 사리에 어 나는 이 나 

도 다. 가    보고 겁   토끼가 도망  자 이

를 막 는 도에  나  인데, 이에 해 “어차  ‘내일 날 

 ’ 죽  목 , 차라리 용궁에 가  죽는 게  니냐.”라는 식

 재구 는 경우가 있   있다. 그러나 이 말  그야말  지에

7 )  장미  외(2005 ),  사 본 궁가, 벽가 , 민속원, 167- 173 .

8 )  사 는 자가 고   업에  시  과  결과 이다. 과 를 

행  생들  생이므  인지 달 단계를  볼  고생들

과는 커다란 질  차이를 지니고 있다. 그러나 그것  능  차이가 니

라 달  차이이므  계  고 면 충분히 양해   있  것

이라 믿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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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난  부각시  토끼  마  돌리 는 도에  나  말일 

뿐, ‘내일 날  ’ 포  에 맞  죽  것이라는  사건  

내 운 것  니다. 라  이러  재구  면에   이해

가 결여  이라   있다.

이처럼 인  도를 드러내는 말  재구 해 보는 과 를 미리 

시 다면, 그것도 원래  말  그  용 여 재구 해 보는 습

동이라면, 목 식 인 독 를 도 는 효과를   있다.  

이러  동이 드시 거짓말에만 용   있는 것  니다. 소 에

 인  말  거  외 없이 략  도를 가진 경우가 부분이

므  그 도를 드러낼  있 만 면 립 가능  것이다. 말 자면 

도  직  부연이나 역(paraphrase)에 해당 는 것이다.

이러  습 동  본  보 인에  맞추는 사실   

사고 능  신장에 이 있지만, 인  말에 담  도를 추리 는 

능 이라는 에  추  사고도 부분  개입  에 없는 것

 보인다.  이 지 에  이러  - 습이 새 운 창  이

어내는 창조  동  일 임  인   있다. 

2. 추론  이해 능  신장을 위한 패러디

고  에 도 시가는 향가, 고 속요, 경 체가, 시조, 가사 등  

역사  장르별  고  역사  상  지니고 있다. 그런데 이들  

부분 상  지식인  이라는 공통  갖는다. 그 에 도 경 체

가는 가장 고  식  지닌 채, 가장 타  향 었   

양식이었다. 러 는 이러  특  지닌 갈래  특  이해 는 

데도 충분히 용 가능 다. 

< 림별곡>  경 체가 에   작품 , 부는 신  사 

부들  소양과  목 들이, 후 부에는 사 스런 향락 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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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들이 시 다. 이황  평가  ‘ 탕( )’과 ‘ 만

희 ( ) ’  가 체를 지 다. 이에 라 이 노래는 그들

 소속감과 연 감  인시  주는 동시에 다른 부  사람들  

해 내는 역  다.9 )  개  말 자면 일종  ‘  자

본(cu ltu ra l cap ita l)’  집  경 ( )시킨 작품이라   

있다.  

그런데 는 습자들이 < 림별곡>  지  를 고 이 

해 에는 시간 는  고 는  이질 이라는 

데 있다. 이를 해결  해 이 작품  재 우리  삶에  그  사

 장면  포착 여  연결시키는 단계를 해 볼 요가 있고, 

그 구체 인 이 이 작품에  러 를 도구  용 는 것

이다. 

이  여 SN S를 이용 는 동 에   연구( 찬욱 외,  

2013 , 334-335)를 잠시 주목해 볼 요가 있다. 이 연구에 르면 SN S  

사용자들이 추구 는 가 는 실용 (u tilita rian) 가  탐닉 (hedon ic) 

가  구별   있고, 그 동   실용  동  탐닉  동  구

별 다. 이  탐닉  동 에는 즐겁지  실에  탈출 거나 실

  인  장감  해소 는 등  탐험 (adventure)과, 자신  

생각이나 감  다른 사람들과 고 그림, , 타 등  

용 여 실에  보다 진 자  미지(self- im age)를 만드는 등  자

9 )  이  다 과 같   용재    통해 충분히 인   있다. 

“새   사람  ( )에 들어가는 자를 

  사람이 롭 는데, 편 는 후  차 를 보이  함이

요, 다른 편 는 만  를 꺾고자 함인데, 그 에 도 이 

욱 심 다. 략 래 부   각각 차  잔에  부어 돌리

고 차  일어나 춤추  자 추면 벌주를 다. 새벽이 어 상 장

이 주 에 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  손  며 들고 춤추며  림별

곡  부르니, 맑  노래  매미 울 소리 같  그 틈에 개구리 들 는 소

리를 어 시 럽게 놀다가 날이 새면 헤어진다.” ( ,    권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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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동 가 포함 다. 

8연  외  < 림별곡>  퍼토리는 시부( ), , 명 , 주 

, , , 경 이다. 그 다면 < 림별곡>에  시   상징 

자본  목 이 늘날 SN S를 통해 공 고 소통 는 보들1 0 )과 크

게 다를  없다는 에 생각이 미 게 다. 만일 림 들에게 사

회  트워크 스(SN S)를 용  회가 주어 다고 가 해 본다

면, 그들  시 그 목 들  SN S에 직  게시 고 공 고자 했 리

라고 짐작 는 것  어 지 다. 만일 그러 다면 그들  실용  동

보다는 탐닉   쾌락  동 에  이들 퍼토리들  즐겼  것

 짐작 다. 사회  가면  요구 는 실 생 에  벗어난 주연

( )과 같  자리에  장  이 시키는 편  신분  체  

상징 는 사 들  통해 자  이미지를 구축 는 등 쾌락  동 에 충

실  노래가  < 림별곡>이었  것이다. 폭  공감 를 가지지 

못  채 폐쇄  소통  < 림별곡>이 조 시 에 이르 지 지속

인 생명  가질  있었  역 이 립 는 닭이 여 에 있다 

겠다. 

라  각 연에 해당 는 퍼토리를 SN S에 게시 는 상황  고

여 재구 해 보는 습 동  게 다면, 그들이 이런 노래를 짓고 

부른 이 를 ‘ 탕’과 ‘ 만희 ’에  맞추어 충분히 추 고 

이해   있게  것이다. 이는 곧 이 노래에 담  자 심이라는 지

인 를 추  견 고 그  체를 인 는 일이다. 

이 과  통해  상징 자본  향 에  롯 는 미작용

(sign ificance)에  추  이해를 도모   있  것이다. 이러  

1 0 )  실   포  사이트에 시  그  주  분 에는 < 림별곡>에 

른 퍼토리가 모  포함 어 있다. <엔 인 트 >  분야에는 ‘

책’, ‘미 자인’ , ‘ ’, ‘스타 연 인’이, <취미 여가 여행>  분

야에는 ‘국내 여행’과 ‘ 계 여행’이, <지식 동향>  분야에는 ‘ ’

이 포함 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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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 과 는 그  가 를  평가 는 다  단계 과  

출 이 도 다.  

3. 비판  이해 능  신장을 위한 패러디

고  작품  특징  나는 다  이본이 있다는 이다. 특히  

소  경우 이본  는 작품에 라 편차를 지니고 있지만, 부분  

작품에는 이본이 있게 마 이다. 이러  특  사   사고 능

 신장에  맞추어 - 습에  용 게 용   있는 

법이 있다. 이를 해 는 이본 생  요  동 에 일종   

읽 가 있  이해  요가 있다. 행 는  본에   

읽 가 새 운 본  생 해낸다는 것이다.

 읽 는 감상( )  주요 국면이다. 감상  작품에 해 주 

체  고 평가 는 동이고(조 연, 2004), 연  작품

 자  과 과 맞 리게 다. 라  감상  룸(B . S . B loom )  

 목  분 에 르면 ‘평가(evalua tion)’에 해당 는 것  볼  

있다. 이런 에  감상  객 과 타당  지향 는 해 ( )이나 

이해( ) 는 구별 다.( 열 외, 2014 , 22  참조)

이  이본  용 여  사고 능  신장  도모   있는 가 

능  <장끼 >  통해 인해 보  겠다.  

장끼란 놈  고  탄식 는 말이 내 신  불 여 상부 잦   

 가 에 당 에 장가들  내 원시 실체 다. 인간  좋   다 뿐 

니어든 죽는 놈 나만  못 본다고 계 랴(고 본, 14쪽)(가독  

여 어에 가 게 함, 이  동일)

덫에 어 죽어가는 장끼  모습  보고 리가 자신  상부 이   

늘어놓 며 탄 자 장끼가 는 말 , 장끼  뒤틀린 격  연 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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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여 다. 그런데 어떤 이본에 는 이 는 다소 다른 말  언  남 다. 

내 신  불  탓이니 남  원망 여 엇 리. 심 고 가 다. 자 

 말  들었 들 이 지경  당  고 살 것  이 는 후회막 이라. 

를 고 죽 니 통 고 심 다. 이 말  말 쓸데없 니 이내 골이

나 찾 다가 어주소. 언이 궁 나 신이 락가락 산란 니  말

 다 못 노라. 이리 가 이나 소. 목이나 얹어 보 . 리나 짚어 보

주소. 자 를 어찌 고 죽잔 말인고.( 울 본, 28~ 29쪽)

리 뒤틀린 격  소 자라 라도, 죽  고 있는 상황 

이라면 모든 것  용  도 있고, 자 심 인 단  버리고 내

에    도 있는 것이다. 이것이 인간에   이

해가  것이다. 울 본에 나타난 장끼  말이 고 본에 해 인간  

연민  불러일 키는 효과가 있는 것( 종철, 1996 : 102-104)도 이 

일 것이다.  

소  독  경우 작 인  사 주체 , 독자를 심미 주체  상  

  독자는  가지 향  자 를 찰 는 것  명 다. 즉 

가  상향  행 를 는 사 주체에 해 는 망  통해, 가  

향  행 를 는 사 주체에 해 는 감계를 통해, 가  평  행

를 는 사 주체에 해 는 동 면  감상  게 는 것이

다.( 신, 1995 , 73-154) 

그 다면 울 본  실상  염 에 고 고 본  해당 목  고

쳐 쓰는 습 동  구 해 볼 만 다. <장끼 >  경우 장끼는 가  

향  행 를 는 사 주체 , 독자는 그에 해  거리를 

지 면  감계를 도모 게 는 것이 일 인 독  과 이  것이

다. 이를 통해 습자들  인간  보편  심리 동향에  이해도 도

모   있고, 이를 탕  인   작품에   이해 능 도 

향상시킬  있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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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표  능  신장을 위한 패러디

국가  과 에  내 우고 있는  일 인 목  에

는 ‘건  시민 양 ’이라는 항목이 있다. 건  시민  갖추어야 

 목이야 히 많겠지만,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 심과 

이에  합리  평가도 그  나일 것이다. 국어   개별 

과  나  이 목 에 충실  에 없다.  

만일 국어  과  체  살  이러  거시 인 목  실

고자 다면, 이 경우에  매우 용 고도  통 가   

있 리라 상 다. 습자에게는  자체가 실 계  다양  인

군과 사회를 상  게 는  통 이  이다.11 ) 

나 가 이 목  쓰 를 롯   능  신장에  맞추어 

계 다면, 과 쓰  역 통합  - 습도 가능  것  

다.

이  고  에 해  다소 리  상  가질 것

 단 다.  말   고  작품  본  담  공동체

 구 원들이 루 공 다는 이 이 있  이다. 이를 가장 극명

게 보여주는 는 작품 속  인 이나 사건이 속담  구 는 경

우이다.1 2) 이들 속담에  인 이나 사건  실 계  어떤 인 이나 

사건  상 다. 인 이나 사건이 속담  착 어 통용 다는 것  

1 1 )  2012  개  과  고등   과목  취   “  통

여 자 를 찰 고 타자를 이해 며 삶  다양  이해 고 용 다.”

나 “  동  통 여 우리 사회  다양  공동체  식  공

고 소통 다.”는 이런 목 에 직  귀속   있  것이다.

1 2 )  다  고  작품에 연원  고 있는 속담  인 사 이다. ‘춘

향이가 인도 생  했나, 춘향이  집 가는  같다, 춘향이 집 가리키 , 

심사가 놀부라, 심통이 놀부 같다, 욕심이 놀부 뺨쳐 겠다, 뺑 어  외상 

 걸 지듯, 소 이 모양  잠만 자나, 재주는 동이다, 동이 

합천 해인사 어 듯’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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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이 담  공동체 구 원들이 특  상  공 고 있다는 증거

이 도 다. 이  같  소통 가능  에 는 좀처럼 일어나

 힘든 고  상  나라  것이다. 

고  이러  상에 부합   있는 - 습  계는 다양

  있겠지만, 그  나  고  작품  인용해야 다는 조

건  붙이면  실 사회  여러 가지 에  각자  단  요

청 는 시평( )과 같  격   쓰도  는 과 를 상 해 볼 

 있다.

이를  나  사  신 에 실린 칼럼  보  다.

<황새결송>  조  후  구 를 리   단편소 이다. ‘결송’이 

소송에  결이니, 곧 ‘황새  결’이다.

“경상도 동   부자가 송사에 말 는데, 미리 리들에게 뇌  

 상 에게  재산  뺏 게 다. 가 막힌 부자가 후진 에  우

에  억울함  소 다. ‘꾀 리 뻐꾸 가  자 가 우

는 소리가 좋다고 다 다가 황새에게 결  맡겼다. 가장 처지는 

가 미리 황새를 찾 가 곤충 이를 며 다 날 송사에  자신에게 ‘

래 ’( )자를 ‘  상’( )자  뒤집어 주도  부탁했다. 재  날 황새는 차

 노래를 들  뒤 가 일 낫다는 엉 리 결  내 다.’  이야

를 들    말도 못했다.”

…< 략>…

지난해, 불집회  사건에  법원 고 이 사들에게 구속 장 

각 사 를 ‘증거인멸과 도주  우 가 없다’  신 검찰  보강 사  장 

재청구가 쉬운 ‘소명 부족’  꾸도  요구했다는 이 다. 즉

심에  벌  신 구 를 고 라는 주 이 있었다는 말 지 나 다. 사

실이라면, 그 날 조 장과 슷  행태 닌가.13 )

시 이 다소 래 이  지만, 시사 에  논평  가 고 

있는 칼럼이다. 주목 는 것  <황새결송>  스토리를 인용 고 있다는 

1 3 )  여 , < 조 장>(http://w w w .h an i.co .kr/art i/o pin io n/co lu m n /340936 .h tm l) 

(2009 .02 .25 . 등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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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 <황새결송>이 그다지 리 진 작품이 니라는 계는 있

지만, 요 껏 시  거리가 있어 체 맥락  이해 는 데는 런 

불편이 없다. 즉 어떤 결이 지닌 부당   작품에 어 

 것이다. 인 ( )를 통  러 인 이다. 

신 에 실리는 칼럼 종  에  고 이 인용 는 사 는 

게 견 다. 이 경우 체  독자들이 공 고 있는  상  

용 여 논지  득  고 고 공감 를 히   략  

택이라   있겠다.    이 같  략  구사  사 에 

해당 다 겠다.

편 부 구(N G O )  같  공익  단체에  고 작품에 모티

를  퍼포 스를 연출 다면, 이 경우에도  사  효과를 낳  

것  단 다. 이에  구체 인 사 를 나 보  다.

다  사진에는 지구 난  인해 겨울잠  못 잔 곰들이 곰  살

를 포 고 차

라리 사람이 고

자 과 마늘  

달라고 요청 는 

장면이 포착 어 

있다.1 4 ) 그만큼 우

리가 사는 지구가 

에 지  과잉 소

 인해 에 

처해 있  경고

는 효과가 있다. 당연히 그 모티 는 단군신 에 포함 어 있다. 만

1 4 )  원래는 어느 에 지  N G O 에  연출  퍼포 스 , 부  에 지 

가격 체계  책에  시  획  것이다.(그린 데일리 2009  12월 

23일자, h ttp :/ /w w w .g reen d a ily .co .k r/n ew s/a rt ic leV iew .h tm l? id x n o = 553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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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단군신 에  소양이 없다면 이 퍼포 스  효과는   

 없거나 소  감  에 없다.  

이  같이 작품 자체가 리 공 어 있다면 특  인  격이

나 모티 , 사건 등등이 실 에  언에  우 나  매

개가   있다. 그 효과 는 신  칼럼에  마찬가지  득  

고  공감  장    있  것이다. 

라  고  사회 실  맥락  명해 내고 이를 쓰

를 포함   에  용 는 것  여러 가지 차원에  요 고

도 용  략이라   있다. 우  우 나  같   식  

구사 고, 득  고나 공감  장과  략  실 는 데 요

게 여   있다. 그리고 미시 는 작품  주 식에  이

해를 도모 도   뿐만 니라 건  시민 식 함양이라는 거시  

목  달 에도 여 게 다. 이는  작품  우라에  

해 시  실 사회  맥락  재 함 써  체  소통 가능

과 득  높이는 효  이  것  보인다. 

. 맺음말

러 가 주는 즐거움  그것이 놀이라는 데  다. 놀이  요  

능  나는 ‘모  본능( im ita tive  in st in c t)  충족이다. 말    

모르는 들도 모  통해 놀이를 즐 다. 그들에게 자 식이 있

 리는 없지만, 모 이 원  본능  소산임  추리 는 단 는 

충분 다. 모 이 그러 다면, 가장 지 인 모 이라   있는 러

  본능이라  것이고, 러  재미는 본능  충족시  주는 

데  는 것이라 해도 리는 니겠다. 모든 인간  본능 , 근

원 , 궁극  러 스트이다. 군가가 만들어 놓  스트

를 자신  목  보고 자신   단 며 자신  목소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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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산 다. 인 에  펼쳐지는  U C C  향연  그러  인간

 본질이  결과일 름이다. 결국 러 는 언 나 과거  

것, 타인  것  모 는 본능   극 에  행  양상인 

이다.  

러 를 통  - 습에 주목해야  일차 인 이 는 여 에 있

다. 게다가 모 이 창조  탕이 다는 보편  상식  신뢰  만 다

면, 지 인 모  러 야말  창조    감 에 

가장 히 부합 는 - 습 략이  것  보인다. 이에 

여 놀이  재미가 본  상 ( )  본질  다는 도 

러  미  강조  요가 있겠다. 상  감이나 책 감  

편에 해 있다. 보상 없이도 실행 가능 다는 사실  곧 자

, 자  습 동에   이어진다. 

러 를 통  - 습이 고   일  략    

없다. 그리고 그것  시종일 는 것도 람직 지는 다. 그러나 

습 목 에  고 , 에 른  계 가 뒷 침 만 

다면, 고  - 습 국면에  습자들  자 , 자  참

여도를 높이는  임  부인  는 없  것이다. 이 에  

개별 작품  , 인  격이나 모티  단 만이 니라, 장르  

이 뚜  가 이나 몽  사 등  식이나 구조를 장르 러

 차원에  용   있는 에  모색도 가능  것  

다.

주 어: 창  화 세 (Generation of creative culture), 고 학

육(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), 패러디(Parody), 모방(Imitation), 

놀이(Play), 이해 능  신장(Enhancement of understanding 

ability), 표현 능  신장(Enhancement of expressive ability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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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esign of T he W ay to  T eaching-Learning C lassica l 

L iteratu re fo r C reative C ultura l G enera tion

-  C oncentring  on  the Parody  o f K orean  C lass ic L iterary  W orks -  

R yu , Su-yeo l

[Abstract]

The pu rpose of th is study is to  seek out an teach ing- learn ing plan w h ich  

can  m ake  con tribu tion  to  th e  accep tance  o f c la ssica l li tera tu re ’s cu ltiva ting  

studen ts ’ c rea tiv ity  o r crea tiv eness. 

T h rough  several pa ttern s o f pa rody  w h ich  crea tiv e ly  re structu re  c lassic al 

literatu re , th is  study  seek s  ou t m ethod  w h ich  can  a rr iv e at  th e  goa l o f  

com m una l d im ens ion  w hich is pa ssing  dow n  cultu ral a sse ts and  a t th e  goa l 

o f ind iv idua l d im ension  w h ich  is  enhancem en t o f  c rea tiv ity  o r crea tiv eness. 

Fo r th is pu rpo se , th is study  invest igates  concep t and  educa tional m ean ing  

o f pa rody  and , ba sed  on  da ta  in clud ing  th e re su lts o f c la ss a ssignm en ts, 

goes th rough  th e  p rocess  o f  app roach ing  th e rea lity.    

W hat is e ssen tial ly  requ ired  o f  pa rody  is  ‘cr itica l d istance.’ Pa rody  ex is ts  

b e tw een  sim p le  im ita tion  o f p reviou s tex ts and  trace less d istance from  

th em . It  can  also  b e  sa id  th e  p lea su re o f  pa rody l ies  b etw een  fam il ia rity  

and  strangeness . T ha t is , th is  p lea su re  can  be  d ivid ed  in to  facto rs o f  

‘p lea su re  o f com m un ica tion ’ and  ‘doub le- take  o f recogn ition ’. C la ssica l 

literatu re  has  th e  advan tage  tha t th e  ou tcom es o f pa rody  po ssess d is tin ct  

id en tity  a s th e  readers can  ea s ily  find  th e  ob jec ts o f pa rody .  

T his study looks into instruction- lea rning plan of classical literatu re based  

on  parody by classifying it in to tw o perspectives. In te rm s of understand ing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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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 is  study  look s in to  lite ra l, in feren tial  and  c ritica l th ink ing  ab ility w h ile, 

in  term s o f exp ression , it look s in to  ab ility  to  u se al lu sion . It  is expected  

tha t pa rody  enhances no t on ly  understand ing ab ility o f learners bu t a lso  

exp ressive  ab ility  in  c lassic al l ite ra tu re  educa tion .  

Pa rody is  a  p lay  th rough  im ita tion . It’s  a  hum an  in st in ct and  p lea su re  

o f pa rody  becom es th e  very  ba sis fo r  in s truc tion- learn ing  p lan . P a rody  is  

d eem ed  to  b e  a  m ethod  to  p rom ote  vo lun tary  pa r tic ipa tion  o f s tuden ts in  

c lassic al l ite ra tu re  educa tion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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